
별난 순 별난 순장님 김성열 순장-

남편은 미국인 우리는 천국인` , '

용산구 한남빌리지 얼마전까지 미군 전용 거주지였던 이곳에 구수한 한국 아줌마 들의 전. ‘ ’

도와 기도의 꽃이 피어난다.

용산 순 일곱명의 순원 모두 국제결혼을 했다 미군인 남편과 한국내 미국 땅같이 낯선16 , .

곳에서 순원들과 가족같은 사랑을 나눈다.

국제결혼을 한 순

국제결혼을 한 순 이 생기게 된 것은 순장 김성열 집사의 노력이 컸다.‘ ’

김 집사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오게된 것은 년 초 워낙 둥글 둥글한 성격 탓에 순예배98 .‘

며 공동체생활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던 중 백여 세대가 사는 한남빌리지에서 전도를 해, . 5

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인 학교를 다니는 딸아이 통학을 시키며 낯선 한국인 엄마가. ,

보이면 온누리에 가자 고 얘기를 꺼냈다 또 이웃이 새로 오면 순예배에 가보자 고 했다. .‘ ’ ‘ ’

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실망스럽게도 냉담했다 국제결혼을 한 것이 남들과 다른점이기 때. “

문인지 낯선 사람들의 모임에 선뜻 가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, .”

세제 사들고 전도가요

그래서 국제결혼을 한 순을 만들기로 했다 강혜경 자매와 단둘이 년 말 순모임을 시작했. 98

다 순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분 여기로 연락하세요. ‘ ’

라는 전단을 붙였다 그리고 새로 이사온 한국인 가정이 있으면 세제를 사들고 전도에 나. ,

서기도 했다 순장인 제가 전도에는 제일 꼴찌예요 우리 순원들 특히 서충원 자매 유수. . , ,“

정 자매가 제일 열심이죠 라며 순원들 자랑을 한다.”

스스로가 너무 소심하고 마음이 여린 게 흠이라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기도한다는 유

수정 자매 그런 유자매는 전도할 땐 제일 담대해 낯선 이웃을 만날 땐 늘 앞장을 선다 그. .

래서 한 명 두명 모이게 된 순원이 명을 넘겨 작년 여름에는 분순도 했다 분순한 용산10 , .

순은 임건미 자매가 순장으로 섬기며 금요일 낮 시 분에 모인다19 , 10 30 .

다시 식구가 단촐해진 용산 순 남편의 발령지에 따라 년 마다 이주하기 때문에 순원16 . 2, 3“

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게 아쉬움 이라는 김 집사 그러나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순원.”

들이 전도에 더 열심을 낸다.



밥그릇 셀 만큼 친밀해

한 아파트단지에 올망 졸망 모여사는 용산 순의 또 다른 자랑은 한 가족 같은 친밀함 이16 ‘ ’

다 남편들의 직업이 같고 모두 친정 식구들이 믿지 않는 것 등 공통점이 탓인지 서로 너. , ,

무도 잘 알고 이해한다.

남의 집 그릇이 맨날 우리집에 와있어요 니집 내집 네 아이 우리 아이가 따로 없어요. , .‘ ”

서로 밥그릇까지 셀 정도로 가까운 용산 순 이렇게 서로를 많이 알기 때문일까 순예배16 . ?

에서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신다.

김집사는 작년에 남편이 암에 걸려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러나 순원들의 중보로 수술 후.

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.

늦은 결혼으로 임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서충원 부순장도 순원들의 중보로 아이를 갖게

됐다 또 최근에 큐티에 불이 붙었다 는 서영순 자매 매일 새벽마다 친정 언니의 구원을. (?) .

위해 기도해왔었다 그런데 몇일전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꾸 찬송가. . ‘

가 생각난다 고 했다.’

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에 온 순원이 할렐루야를 외쳤다 국제결혼을 하게 된 것도. ‘

친정식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 는 용산 순 순원들 요즘도 용산 순 순원16 . 16’

들은 서울역 노숙자 전도 영어예배 모잠비크 아웃리치 참여로 전도에 열정이 끊이지 않는,

다.

이들의 열정으로 미국땅 같은 한남빌리지가 천국같은 땅 으로 바뀌어가길 기대해본다.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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